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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입자가속기 2021년 가동…기장, 암치료 메카로
수도권 원정진료 해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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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병원 운영 최종확정
 

- 6개 기관 업무협약 체결
 

 

오는 2021년부터 부산의 암 치료가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는다. 서울대병원이 ‘꿈의 암 치료기’인 중입자가속

기를 부산 기장군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서 운영하기 때문이다. 해외나 수도권으로 ‘원정 진료’를 다녔던 동

남권 암 환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시·기장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서울대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연구재단은 21일 정부 과천청사에

서 ‘중입자가속기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했다.
 

 

원래 중입자가속기는 올해 동남권의과학산업단지에 구축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원자력의학원이 총사업비

1950억 원 중 분담금 750억 원을 확보하지 못해 계속 표류해왔다.
 

 

서울대병원은 지난 3월 원자력의학원이 ‘750억 원의 분담금을 내면 중입자가속기와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운

영권을 모두 준다’는 공모에 응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지금까지 6개월간 실무 협상을 한 끝에 이날

정식 사업자 자격으로 MOU를 맺은 것이다. 서울대병원은 이르면 이달 내 750억 원의 분담금을 납부하고 연

내 중입자가속기를 발주할 계획이다. 서울대병원 측은 “꼼꼼하게 검토한 만큼 이사회에서도 특별한 반대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과기부는 독일에서 사용되는 싱크로트론 방식의 중입자가속기가 도입돼 2020년까지 시운전과 성능 검사를

마무리하면 2021년 하반기부터 환자 진료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
 

 

서울대병원은 초기 운영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는 계획을 정부와 막바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

부 원자력연구개발과 측은 “부산지역 의료계가 특혜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300억~400억 원대의 국비를 무

조건 지원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대병원과 원자력의학원은 오는 25일 유영민 과기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중입자가속기가 상용화되면 기장이 암 치료의 메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입자가속기는 탄소를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속해 얻은 에너지로 정상세포는 보호하고 암세포만 중점적으

로 치료하는 차세대 의료 기기이다. 국내 암 환자 가운데 일부 부유층은 해외에서 중입자가속기 치료를 받기

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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